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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대림 2주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나면 성탄절이고 연말입니다. 세상 곳곳은 이미 성탄이 온 것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오길 기다리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없을까 하고, 특별한 기대나 꿈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도 하구요,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날 아침에 혹시 특별한 선물을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고 싶은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 기간은 꿈과 희망을 갖고 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대림 기간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밝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특별한 꿈이나 기대를 갖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기대와 꿈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시기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거죠. 

        성탄절은 사랑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참된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사랑을 가득 받으면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성탄절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절절한 사랑이 가득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잃어버리고, 부서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꿈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아직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도 없고, 우리 죄를 속죄할 길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 구세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은 보다 나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진 꿈이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의 꿈과 인간의 꿈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단순히 기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재로 일어난 실재 사건이 됩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그저 막연한 기대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느님께로 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각자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구세주가 곧 오신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길로 ‘되돌아 감’을 뜻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등지고 있었던 우리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느님께로 다시 향한다’는 의미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원래의 모습대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상처와 죄, 아픔 등으로 인해서 원래의 우리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원래 창조되었을때의 모습처럼 ‘하느님 모상’대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걸어 온 길을 돌이켜 보고, 길을 잘 못 들었다면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을 허물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욕심과 이기심, 고집, 교만 등으로 높이 쌓여있는 산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편견, 미움, 분노, 상처 등으로 굽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굴곡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너무 잘났고, 아는 것도 많고,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도대체 주님이 들어오실 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걱정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려고 해도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는 침묵의 장소입니다. 고요의 장소입니다. 오늘 복음은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온갖 소음과 비리, 욕심, 이기심과 혼란으로 부터 벗어나서 고요하게 침묵하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침묵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나와 내 하느님이 아주 솔질하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는 침묵과 고요가 없는 시끌벅적하고 복잡한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희생과 나눔 없이, 나만 잘 지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순간만을 즐기기 위한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쁘게 성탄 장식을 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틀고, 반짝이는 불빛을 가득 밝힌다고 해서 성탄이 저절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찾아 온 성탄의 기쁨은 또 그냥 그렇게 쉽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연말이다 성탄이다,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고요와침묵 속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메세지는 참으로 예리하고 절박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교만과 고집, 편견과 미움, 분노와 상처로 가득찬 마음의 산을 허물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와 치유, 그리고 용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벌써 대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는 우리 마음의 온갖 상처가 다 씻기고, 용서와 회개의 마음으로 참된 성탄의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oz YoisY 1289 22

ey

98229 3G Aol 301018 8 212 U BT A
a8 o0 pio & A28 R

F2 4920 23 U o HORRE 818 9 40 8N 2
701 38 27 07 O HRE Ao s R SIS 475
Ot ESE 5H3Y 9O 44 S8 188 03 SN AR A
1 2002, € B HGBE AEUE 083 4O HER B3 4E 35 IS
L) 220 08 S04 I0E B3 528 3 B8 003
e AT

o1 R 328 48 O SO 7 HY
3985017198 T2 204 S-S 20017 R98 709 £
I e XGUIG 52071 18 B0 48 oSN Ak AT 20
0. WS £ 2 A 24018, 93 35 SRS QAN I
2

HONE A RIS A U A 9 L 98 7S
o 153 $401 MBI 4130 783 Bl L2 7 4 AR
fristat ek o

S GOIER, YA ABES T8 G S B8 33 AR
LS BE U2 0 058 AN 42 1 003 7RO 3 45
AP R A E G4 88 At 2012

s uss e 22 e o S e
S0 R AN S TR O AYE TS 98 B 28
L2 oA A S AR AHE 90 18 4 8 2
e e 25 £, 421 18 A28 55 9318 0L 203 BEALS.
90 BAS G5 Te2 e PR £ B

o 2 1 A L M S o1
Bl 72 S Bl 4R S o £ 90 S
HE 2410, 303 5 B8 £ 2140 o 2015019, B4 TS 900
At

1228 8 B PHARE A AR 20 80 LA
20014 3201 BRI BT, B SANEA 181 BN A



